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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slaughter check results of breeding pigs from the Korean Swine Testing

Station for the control of endemic diseases. Gross lesions monitored in the present study included those

conditions commonly associated with economically significant subclinical herd infections: enzootic

pneumonia, pleuropneumonia, pleuritis, atrophic rhinitis, liver white spots, papular dermatitis and ileitis.

A total of 128 slaughter pigs were investigated at 4 subsequent tests according to the slaughter check

procedures established. The prevalence of enzootic pneumonia, pleuropneumonia and pleuritis in the initial

test was 67.9%, 28.6% and 17.9%, respectively. However, these were decreased to 46.7%, 6.7% and

6.7%, respectively, in the last test after implementation of counter measures including clean-up protocols

and medication programs (p > 0.05). The mean pneumonic score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6.8

in the initial test to 2.8 in the last test. The prevalence of atrophic rhinitis (≥ score 2) was 32.2% and

mean atrophic rhinitis score of 1.1 were recorded. However, no significant improvement of conditions

was achieved with the counter measures indicating that atrophic rhinitis was originated from the source

herds and lesions developed early in the life. In the initial test, prevalence of liver white spots and papular

dermatitis lesions was 21.4% and 25.0%, respectively. These conditions were cleaned by the implementation

of parasite control measures with all-in all-out, strict clean-up protocols and proper medications adopted

in the present study (liver white spots, p = 0.0124; papular dermatitis lesions, p = 0.0055). The prevalence

of ileitis lesions in slaughter pigs from the initial test was 28.6%, it could be gradually reduced by the

use of repeated treatments and control measures but the effect was not so significant (p > 0.05). In

conclusion, slaughter check procedures were successfully established and applied for the control of

endemic diseases in the Korean Swine Test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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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laughter check을 이용한 돈군의 건강상태관리는 이

를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던 기술적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어 현재 양돈 선진국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12, 16].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laughter check에 대한 연

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어 돈군의 건강상태

를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종돈장방역관리

요령』이나『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에

는 종돈장에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slaughter check과

주요 질병에 대한 혈청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종돈 뿐만 아니라 육돈의 방역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slaughter check

standard protocol의 개발·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대의 양돈업은 전업양돈 또는 기업양돈의 형태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도축시 돼지질병을 감시하

는 것이 돈군의 건강상태 관리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

정되고 있다 [19]. 이러한 slaughter check의 목적은 도축

돈에 나타난 병변을 통하여 돈군의 질병 상황을 파악하

고 이들 질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농장에 전달함으로

서 돈군의 건강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돈

선진국에서는 slaughter check을 통하여 돈군에 상재하

는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돈육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

다 [16, 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slaughter check standard protocol

을 이용하여 [2], 종돈능력검정소의 검정 불합격돈을 대

상으로 검정돈의 질병상황을 분석하고 아울러 그 결과

를 검정돈 관리 개선방안에 적용하여 종돈능력검정돈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Slaughter check은 대한양돈협회 공인 제2종돈능력검

정소(경남 하동 소재)에서 출하되는 검정 불합격돈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2002년 3월부터 3개월마다 총 4차에

걸쳐 128두의 검정 불합격 도축돈을 사용하였다.

 

검사방법

농협축산물처리장(경북 고령 소재)에서 도축되는 검

정 불합격돈에 대해서 시진, 촉진 그리고 미생물학적 검

사를 위한 폐, 장간막 림프절을 채취하여 냉장상태로 즉

시 실험실로 운반하여 검사하였다. 검사항목과 검사방

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으며, 매 검사결과를 종돈능

력검정소에 통보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적용하였으

며, 병변 감소율 및 균분리율 변화 등을 관찰하였다.

(1) 폐병변 검사

유행성 폐렴은 암적색이나 회백색의 경화된 폐렴병변

을 관찰하였으며, 흉막폐렴은 출혈성 괴사성 병소, 화농

병소를 동반한 늑막유착, 폐표면의 섬유소 침착 등을 관

찰하였다. 늑막염은 늑막과 장막의 섬유소 침착, 폐엽과

흉벽, 심낭막, 종격동과의 유착 등을 관찰하였다. 한편,

폐병변 지수 산정을 위하여 좌·우 첨엽, 좌·우 심장

엽, 중간엽은 각각 10%의 배점을 주었으며, 좌·우 횡

격막엽은 각각 25%씩 배점하여 폐 전체에 대한 병변부

위를 합산하고, 이를 검사두수로 환산하였다 [16]. 

(2) 위축성 비염 검사

위축성 비염 검사성적과 내부 장기 검사성적을 개체

별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즉, 절

단된 두부를 차례로 수거해 표시하였으며 검사할 내부

장기(폐, 간, 장 등)도 별도로 수거하여 동일 번호순으로

정리하였다. 위축성 비염 검사는 제1전구치와 제2전구

치 사이를 수직으로 절단하여 비갑개골 위축상태로 판

정하였다. 즉, score 0은 비갑개골이 비강내에 가득 분포

하고 비중격의 손실이 없는 정상 상태이며, score 1은 복

비갑개골에서만 경미한 위축이 나타나며, score 0과 1을

정상으로 분류하였다. Score 2는 배비갑개골의 경미한

위축과 복비갑개골의 중등도 위축으로써, 경미한 위축

성 비염으로 분류하였다. Score 3은 배비갑개골의 경미

한 위축과 복비갑개골의 심한 위축으로써, 중등도 위축

성 비염으로 분류하였다. Score 4는 배·복비갑개골의

심한 위축상태이며, score 5는 배·복비갑개골의 완전

소실, 비중격이 굽어진 상태로써 score 4와 5를 심한 위

축성 비염으로 분류하였다 [16]. 

(3) 간 회충반점 검사

간의 앞·뒷면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특징적인 liver

white spots을 관찰하였다. Liver white spots이 없는 정

상 간은 grade 0, liver white spots이 10개 미만이면 grade

1, 10개 이상이면 grade 2로 판정하였다 [16]. 

(4) 구진성 피부염 검사

구진성 피부염은 탈모와 남은 털 태우기 과정 종료

후 수행하였으며, 개체 식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구진성 피부염 병변이 없으면 grade 0으로 분류하였고,

병변이 두부, 복부, 둔부에 국소적으로 나타나면 grade

1, 병변이 전신에 산재해 있으면 grade 2, 전신에 아주

많은 피부 병변이 나타나면 grade 3으로 분류하였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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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장염 검사

회장염 검사를 위하여 정상적인 회장과 병변이 인정

되는 회장을 수차례 확인한 후에 검사에 임하였다. 회장

말단부와 장간막을 육안적으로 검사하고, 회장 말단부

20~30 cm 부위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촉진하면서 비

후를 감지하였다 [16]. 

(6) 호흡기 세균 및 Salmonella 속균의 분리

도축돈의 폐에서 호흡기 세균 등을 분리하였으며

[4~6], 장간막 림프절에서 Salmonella 속균 분리를 수행

하였다 [1]. 

(7) 검정돈사 청결 및 소독

검정돈사의 청결 및 소독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즉, 돼지 이동 후 1일째에는 돈분 제거, 뜨거운 물로 수

세, 3% 가성소다수를 살포하여 하루 밤 방치하였으며,

2일째에는 다시 돈사를 수세건조시킨 후 석회가루를 도

포하고 9일동안 돈사를 비워두었다. 12일째에 뜨거운 물

로 수세한 후 소독제를 도포하여 이틀 동안 방치한 다

음 돼지를 입식하였다. 

 

(8) 통계 분석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Chi-square 검정방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차이의 분석을 위한 유의

수준은 95%로 하였다. 

결 과

폐병변 

종돈능력검정소 불합격 출하돈 128두에 대한 폐병변

검사 결과, 유행성 폐렴이 인정되는 폐는 총 128두 중

73두(57.0%)에서 나타났다. 1차 검사에서는 67.9%가 유

행성 폐렴 양성이었으나 매 검사시기마다 점차 줄어드

는 경향을 보였다(p > 0.05). 흉막폐렴이 인정되는 폐는

총 128두 중 22두(17.2%)이었으며, 1차 검사에서는

28.6%의 병변 양성율이 나타났으나, 유효 항균제 투여

등 이에 대한 조치 후 4차 검사 시에는 6.7%까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p > 0.05). 늑막염 병소 출현율은 출

하돈의 10.9%(14두/128두)이었으며, 1차 검사에서는 늑

막염 병소 양성율이 17.9%이었으나 4차 검사에서는

6.7%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p > 0.05). 검정 불합격 출하돈의 평균 폐렴 지수는 4.4

이었으며, 1차 검사에서는 평균 폐렴 지수가 6.8이었으

나 매 시기마다 감소하여 4차 검사에서는 평균 폐렴 지

수가 2.8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Table 1).

위축성 비염 병변 

종돈능력검정소의 출하돈 128두에 대한 위축성 비염

병변 조사결과, 평균 위축성 비염 지수는 1.1이었다(Table

2). 위축성 비염 지수 0과 1은 각각 34.4%, 30.5%로 종

돈능력검정소 도축돈의 64.9%는 위축성 비염 병변이 거

Table 1. Respiratory lesions of slaughter pigs from the Korean Swine Testing Station

Test No. of samples
No. (%) of pigs with respiratory lesions Mean pneumonic 

scoreaEnzootic pneumonia Pleuropneumonia Pleuritis

1 28 19 (67.9) 8 (28.6) 5 (17.9) 6.8

2 36 22 (61.1) 6 (16.7) 4 (11.1) 4.5

3 34 18 (52.9) 6 (17.6) 3  (8.8) 3.5

4 30 14 (46.7) 2  (6.7) 2  (6.7) 2.8

Total 128 73 (57.0) 22 (17.2) 14 (10.9) 4.4

a Average percentage of lung lesions

Table 2. Distribution of lesion scores for atrophic rhinitis in slaughter pigs from the Korean Swine Testing Station

Test No. of samples
No. (%) of pigs with indicated ARa score Mean AR 

score0 1 2 3 4 5

1 28 10 (35.7)  9 (32.1) 6 (21.4)  3 (10.8) 0 (0) 0 (0) 1.1

2 36 10 (27.8)  7 (19.4) 11 (30.6)  7 (19.4) 1 (2.8) 0 (0) 1.5

3 34 12 (35.3) 13 (38.2)  7 (20.6)  2  (5.9) 0 (0) 0 (0) 1.0

4 30 12 (40.0) 10 (33.3)  6 (20.0)  2  (6.7) 0 (0) 0 (0) 0.9

Total 128 44 (34.4) 39 (30.5) 30 (23.4) 14 (10.9) 1 (0.8) 0 (0) 1.1

a Atrophic rhin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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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는 반면, 경미한 위축성 비염 병변(score 2)을 보인

예가 전체 검사돈의 23.4%로 나타나 위축성 비염 양성

예의 66.7%(30두/45두)를 차지하였다. 중등도 병변(score

3)을 나타낸 예는 전체의 10.9%이었으며, 심한 병변(score

4이상)을 나타낸 예는 0.8%(1두/128두)로 극소수에 불과

하였다. 한편, 위축성 비염 지수 1이하를 음성, 2이상을

위축성 비염 양성으로 구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

과 검사시기별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p = 0.0691). 

간 회충 병변 및 구진성 피부염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에 대한 간 회충 반점을 조사

한 결과, 1차 검사에서는 21.4%(6두/28두)에서 회충감염

이 나타났다(Table 3). 그러나 1차 slaughter check 결과

를 토대로 내·외부 기생충 제제를 처치함과 아울러 돈

사의 청결 및 화염소독을 강화한 결과 2차, 3차에서는

각각 8.3%, 2.9%로 감소하다가 4차 검사에서는 간 회충

병변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검사시기마다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 = 0.0124).

한편, 구진성 피부염 병변이 1차 검사에서 28두 중 7

두(25.0%)에서 나타났다(Table 4). 따라서 이에 대한 조

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돈사의 청결 소독(청소, 수

세, 화염소독, 석회도포 등), all-in all-out, 내·외부 기

생충 제제 접종 등을 실시한 결과 구진성 피부염의 출

현이 매 검사시기마다 현저하게 줄어들어 4차 검사에서

는 구진성 피부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p = 0.0055). 

회장염 병변

종돈능력검정소에서 출하된 도축돈의 회장염 유무를

조사한 결과 128두 중 26두(20.3%)에서 장벽의 비후가

인정되었다(Table 5). 1차 검사시에는 28.6%, 2차 검사

시에는 22.2%이었으나 3차와 4차 검사 시에는 각각

17.6%와 13.3%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

성 있게 감소하지는 않았다(p = 0.51). 

Table 3. Slaughter check data for liver white spots from the Korean Swine Testing Station

Test No. of samples
No. (%) of pigs with indicated liver white spot grade

% positivea

0 1 2

1 28 22 (78.6) 4 (14.3) 2 (7.1) 21.4

2 36 33 (91.7) 2 (5.6) 1 (2.8) 8.3

3 34 33 (97.1) 1 (2.9) 0 (0) 2.9

4 30 30 (100) 0 (0) 0 (0) 0

Total 128 118 (92.2) 7 (5.5) 3 (2.3) 7.8

a Chi-square = 10.884, df = 3, p = 0.0124

Table 4. Distribution of papular dermatitis lesions in slaughter pigs from the Korean Swine Testing Station

Test No. of samples
No. (%) of pigs with indicated papular dermatitis lesion grade

% positivea

0 1 2 3

1  28 21 (75.0) 1 (3.6) 3 (10.7) 3 (10.7) 25.0

2  36 31 (86.1) 2 (5.6) 2 (5.6) 1 (2.8) 13.9

3  34 33 (97.1) 1 (2.9) 0 (0) 0 (0)  2.9

4  30 30 (100) 0 (0) 0 (0) 0 (0) 0

Total 128 115 (89.8) 4 (3.1) 5 (3.9) 4 (3.1) 10.2

a Chi-square = 12.642, df = 3, p = 0.0055

Table 5. Prevalence of ileal thickening lesions from the

Korean Swine Testing Station

Test
No. of

samples

No. (%) of pigs with ileal

thickeninga 

1  28  8 (28.6)

2  36  8 (22.2)

3  34  6 (17.6)

4  30  4 (13.3)

Total 128 26 (20.3)

a Chi-square = 2.313, df = 3, p =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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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세균 분리 동정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의 폐에서 호흡기 세균을 분리

동정한 결과, Pasteurella multocida type A(31주)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며, Streptococcus suis(18주), Actinoba-

cillus pleuropneumoniae(17주), Haemophilus parasuis(3주),

Staphylococcus aureus(1주), Actinomyces pyogenes(1주)

등이 분리되었다(Table 6). 

Salmonella 속균의 분리 동정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의 장간막 림프절로부터

Salmonella 속균을 분리한 결과, 총 128건의 장간막 림

프절 중 31건(24.2%)에서 Salmonella 속균이 분리되었

다. 분리균주의 혈청형 동정 결과, 31주 중 S. typhimurium

이 15주(48.4%)로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며, 그 외 S.

derby(19.4%), S. enteritidis(9.7%), S. reading(6.5%), S.

senftenberg(6.5%), S. schwarzengrund(6.5%) 등이 동정되

었다(Table 7). 

고 찰

종돈능력검정소에 검정 의뢰된 종돈은 소정의 검정과

정을 거쳐 검정 합격돈이 되면 최종 외모검사 후 경매

를 통하여 일반에 분양된다. 검정 완료돈에 대한 최종

심사에서 불합격된 종료돈은 출하되어 불합격돈이 유통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정

불합격 도축돈에 대한 slaughter check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도축장 시설 중 병변 관

찰에 사용되는 mobile viscera tray가 부족하여 도축 속

도에 맞추어 원활한 검사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의 유행성 폐렴 양성 예는 총

128두 중 73두(57.0%)이었다(Table 1). 1차 검사에서는

67.9%가 유행성 폐렴 양성이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이후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나 4차 검사에서는

46.7%까지 감소하였다. 일반 비육농장 출하돈의 유행성

폐렴 양성율이 평균 70.7%라는 보고 [2]와 비교하면 감

염율이 낮았으나, 양돈 선진국의 성적에는 미치지 못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행성 폐렴에 감염되면 성장율

과 일당 증체율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크므로

[15], 덴마크에서는 SPF 돈군조성을 통해 유행성 폐렴

등의 소모성 질병을 최소화하고 있다 [17].

출하돈 중 흉막폐렴 병변이 인정되는 예가 1차 검사

에서는 28.6%로 높았으나, 4차 검사에서는 6.7%로 현저

하게 줄어들었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흉막폐렴에 대

한 조치로 약제감수성 시험을 통한 amoxacillin, ampi-

cillin, ceftiofur, ciprofloxacin 등 유효 항균제의 사용, all-

in all-out 준수, 돈사 청결 유지 등의 효과로 판단되었

다. 각 종돈장의 돼지를 출품 받아 능력검정을 행하는

종돈능력검정소의 검정돈에서 28.6%가 흉막폐렴 양성

돈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검정불합격돈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검정기간 동안 검정합격돈과 동거사육되

었기 때문에 검정합격돈에도 병원균이 전파되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흉막폐렴 등의 호흡기 질병은

후보돈의 구입처가 다양할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7], 아무리 단위 종돈장에서의 질병수준이 낮다

고 하더라도 여러 곳의 돼지가 입식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의 폐 병변 확인 결과로

알 수 있었다. 

늑막염 병소 출현율은 1차 검사에서 17.9%이었으나,

호흡기 질병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후 6.7%까지 감소하

였다. 김 [2]은 늑막염 양성율이 종돈장 출하돈의 경우

10.6%, 비육농장 출하돈에서는 15.4%로 보고하였으며,

Table 6.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lungs of slaughter

pigs in the Korean Swine Testing Station

Test No. of lungs Pma Ssb Appc Hpsd Otherse

1  28  6  5  4 1 1

2  36 11  6  5 0 0

3  34  5  3  4 1 0

4  30  9  4  4 1 1

Total 128 31 18 17 3 2

a Pasteurella multocida; b Streptococcus suis; c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d Haemophilus parasuis; e Staphylococcus 

aureus, Actinomyces pyogenes

Table 7. Prevalence of Salmonella spp. isolated from mesenteric lymph nodes of slaughter pigs

Test No. of Salmonella isolates/samples (%) Serotypes identified (n)

1 8/28 (28.6) typhimurium (4), enteritidis (2), senftenberg (2)

2 9/36 (25.0) typhimurium (5), derby (3), saintpaul (1)

3 8/34 (23.5) typhimurium (3), derby (2), reading (2), enteritidis (1) 

4 6/30 (20.0) typhimurium (3), schwarzengrund (2), derby (1)

Total 31/128 (24.2)  7 ser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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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뉴욕주 도축돈 중 4.1%에서 늑막염 병변이 인정된

다는 성적과는 차이가 있었다 [20]. 늑막염 병소가 있는

개체는 증체율이나 사료효율이 크게 떨어지므로, 돈군

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폐렴 발생율 감소는 물론 늑

막염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위생전략이 필요하다

고 생각되었다 [13].

비육돈군의 위생관리 상태가 종돈군에 비해 열악하므

로 종돈장의 평균 폐렴 지수(3.4)와 비육농장의 평균 폐

렴 지수(6.4)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2]. 본 연구에서

는 검정 불합격 출하돈의 평균 폐렴 지수는 4.4이었다.

1차 검사에서는 6.8이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 후 폐렴 지

수가 점차 감소하여 4차 검사에서는 2.8로 감소하였다

(Table 1). 특히 호흡기 질병이 다발하는 겨울철에 실시

한 4차 검사시의 평균 폐렴 지수가 본 연구를 시작한 봄

철의 1차 검사시 평균 폐렴 지수보다 약 2배 이상 감소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호흡기 질병에 대한 유효

항균제의 사용 뿐만 아니라 all-in all-out, 돈사의 청결

소독 등 사양관리 개선 등으로 호흡기 질병이 효과적으

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돈능력검정소의 출하돈에 대한 평균 위축성 비염

지수는 1.1이었으며(Table 2), 이러한 성적은 김 [2]이 종

돈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축성 비염 조사 성적과 아주

유사하였다. 종돈군에 비하여 일반 비육농장에서 높은

수준으로 위축성 비염이 만연하고 있으며 [2], 본 연구

에서는 위축성 비염 지수 3이상이 11.7%로 검정돈에서

도 위축성 비염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위축성 비염 정도에 따라 양성(score 2이상)과 음성(score

1이하)으로 분류하여 실시한 통계 분석에서 검사시기마

다 유의성 있게 감소하지 않아(p = 0.0691), 위축성 비염

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간 회충 반점을 조사한 결과, 1차 검사에서는 21.4%

에서 회충감염이 나타났다(Table 3). 그러나 구충제 투

여 등의 조치를 강화한 후 2, 3차에서는 각각 8.3%, 2.9%

로 감소하였으며 4차 검사에서는 전혀 간 회충 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p = 0.0124). 회충 감염율이 높은 농장

은 주로 톱밥돈사로서 회충을 비롯한 여러 기생충 감염

이 문제되며, 일반 비육양돈장 출하돈의 간 회충 감염율

은 6.7%~21.4%인 보고가 있다 [2]. 이러한 회충감염은

도축돈의 간을 폐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자충의 폐 유주

에 따른 폐렴 및 회충의 영양소 탈취에 따른 손실을 감

안하면 장내 기생충의 구제가 돼지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구진성 피부염을 조사한 결과, 1차 검사시 28두

중 7두(25.0%)에서 양성이 확인되었다(Table 4). 따라서

간 회충 반점으로 대변되는 내부 기생충 감염과 옴으로

대변되는 외부 기생충 감염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검정완료 후 돈사의 청결

소독(청소, 수세, 화염소독, 석회도포)을 실시함과 아울

러 엄격한 all-in all-out, 검정입식전과 검정개시 2개월

후에 각각 내·외부 기생충제제를 접종한 결과, 점차 구

진성 피부염의 출현이 소실되는 결과를 보였다

(p = 0.0055). 종돈능력검정소에서는 검정돈의 지제를 보

호하기 위하여 톱밥을 돈사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

생충 감염에 대하여 취약한 점이 있다. 톱밥에 오염된

충란을 완전히 제거하면 감염고리를 차단할 수 있으나

실제 야외환경에서 오염된 충란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내·외부 기생충 제제의 사용

결과는 아주 양호하였다. 우리나라 양돈장에서 돼지 옴

이 크게 문제되고 있으며 [2], 특히 종돈능력검정소의 돼

지가 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 옴이 전국적으로

만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돼지 옴에 의한 피부과민반응으로 나타나

는 구진성 피부염은 주로 겨울철에 많이 나타나며 [9],

우리나라와 같이 모기가 서식하는 여름이 긴 나라에서

는 모기의 자상이 돼지 옴에 의한 피부병변과 구별이 용

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무창돈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돈사에서는 모기의 완전구제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구진성 피부염 검사는 겨울부터 봄에 실시하는 것

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종돈능력검정소 검정돈에

대한 내·외부 기생충 관리는 바로 검정합격돈을 구입

하는 양돈장의 위생·방역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회장염 유무 조사에서 장벽의 비후가 인정되는 개체

는 출하돈 128두 중 26두(20.3%)에서 나타났다(Table 5).

비록 4차 검사까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었으나(p = 0.51)

검사 두수가 제한되어 앞으로 이 질병의 원인체 분석 및

발생양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종돈장의 회장염 병변 양성 예는 6.7%~16.7%이었으나,

일반 양돈장의 경우는 13.3%~27.3%로 회장염 병변 출

현율은 일반 농장에서 높다 [2]. 회장염 병변이 나타날

수 있는 돼지 질병은 주로 Lawsonia intracellularis에 의

한 증식성 회장염이 있지만 [18], Salmonella spp,

Serpulina pilosicoli 등의 감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11]. 회장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로 최근 외국에서는 Lawsonia intracellularis를 이용한

생균백신이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제품허가

를 얻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 병원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tylosin, lincomycin, penicillin 등의 사용으로 질

병수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의 폐에서 호흡기 세균을 분

리·동정한 결과, Pasteurella multocida type A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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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분리되었으며, Streptococcus suis와 Actinoba-

cillus(A.) pleuropneumoniae도 분리되었다. 김 [2]은 흉막

폐렴이 가장 문제시되는 돼지의 세균성 폐렴이며, A.

pleuropneumoniae의 분리율은 종돈장이 6.4%, 비육농장

이 12.1%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종돈장의

돼지를 한 곳에 모아 능력검정을 실시하는 종돈능력검

정소의 출하돈에서 A. pleuropneumoniae 분리빈도가 높

아, 돈군 편성시 여러 곳의 돼지를 입식하는 것은 돈군

의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

었다. 한편,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에서 Haemophilus

parasuis를 비롯하여 화농 병소에서 Actinomyces pyogenes,

Staphylococcus aureus 등도 분리되어 일반 농장에서 문

제되고 있는 호흡기 친화성 세균이 종돈능력검정소 검

정돈군에서도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의 장간막 림프절로부터

Salmonella 속균을 분리한 결과, 24.2%에서 Salmonella

속균이 분리되었으며, 그 중 S. typhimurium이 48.4%(15

주/31주)로 가장 분리율이 높았다. 김 [2]은 장간막 림프

절에서의 Salmonella 속균 분리율이 종돈군과 비육돈군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미국에서는

S. derby가 가장 많이 분리보고되었지만 [8], 호주에서는

S. typhimurium의 분리빈도가 높았다 [14]. 돈육을 통한

Salmonella 식중독이 돈육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최근

국제간의 돈육교역에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대처가 신속히 요구되고 있다 [10].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의 slaughter check 결과를 분

석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를 3

개월 간격으로 3회 반복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 폐렴 지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간 회충반점의 출현율과 구

진성 피부염은 all-in all-out의 엄격한 실시, 청결소독 철

저, 내·외부 기생충 제제 투여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결 론

종돈능력검정소에서 출하되는 검정 불합격돈의

slaughter check을 통하여 검정기간에 문제된 질병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차기 검정에 feed-back하여 돈군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자 일련의 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출하돈의 유행성 폐렴 병변 양성율이 1차 검사에서

67.9%이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 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4

차 검사에서 46.7%까지 감소하였다. 흉막폐렴 병변 양

성율은 1차 검사에서 28.6%이었으나 4차 검사에서는

6.7%까지 감소하였다. 늑막염 양성율도 1차 검사시에는

17.9%이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4차 검사에서는 6.7%로

저하하였다. 출하돈의 평균 폐렴 지수는 1차 검사에서

6.8이었으나 4차 검사시에는 2.8로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2. 위축성 비염 양성율(score 2 이상)은 35.2%이었고,

매 검사시기별로 유의성 있는 감소를 관찰할 수 없었으

며(p = 0.0691), 평균 위축성 비염 지수는 1.1이었다.

3. 간 회충 반점 출현율은 1차 검사에서 21.4%이었으

나 2차 검사에서는 8.3%, 3차 검사에서는 2.9% 그리고

4차 검사에서는 간 회충 반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p = 0.0124). 구진성 피부염 양성율은 1차 검사에서는

25.0%, 2차와 3차 검사에서는 각각 13.9%, 2.9%이었으

며, 4차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055).

4. 회장염 병변 조사 결과, 평균 20.3%에서 장벽의 비

후가 촉진되었으며, 1차 검사에서는 28.6%, 2차 검사

22.2%, 3차 검사 17.6%, 4차 검사 13.3%로 감소하였으

나 유의성 있게 감소하지는 않았다(p = 0.51). 

5.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의 폐 128건에서 Pasteurella

multocida type A(31주), Streptococcus suis(18주),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17주), Haemophilus

parasuis(3주)를 비롯하여 Staphylococcus aureus, Actino-

myces pyogenes 각각 1주씩 분리되었다.

6. 장간막 림프절에서 Salmonella 속균의 분리율은

24.2%이었으며, 혈청형 동정 결과 S. typhimurium(15주),

S. derby(6주), S. enteritidis(3주) 등이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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